
가슴이 뛰는 삶,
차앤박쟁이 그녀를 만나다

입사 20주년, 간단치 않은 세월이에요. 
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무색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입니다. 
입사 후 10주년은 조금은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해요. 참 길다 싶었어요. 
그 후로 10년은 여전히 좌충우돌했지만 조금은 주변을 살피게 되고, 
즐기며 지내다 보니 순식간에 “20년”이라는 역에 도착한 것 같습니
다. 입사 후 간호사라는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참 부지런히 공부했어
요.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아니지만 고객들이 피부 고민을 해결해 나
가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었잖아요.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라는 피부
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어쨌든 탈이 났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질환이

든 미용이든 개선되면서 점진적으로 피부건강이 가져다 주는 삶의 행
복은 큰 것이거든요. 
무엇보다 진료와 치료, 시술을 잘하는 두 원장님과의 인연, 나를 믿
고 따라주는 신촌 멤버들과의 조우는 20년동안 계속 이어지는 행운
입니다. 

관리자는 온 몸으로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던데요. 알듯 
모를듯 합니다.
제가 간호사가 되고 신촌점에서 근무를 시작할 즈음에 태어난 세대가 

20년   장기근속
신촌차앤박피부과 
정숙정 간호과장
20년,
7300일, 
175,200시간.. 
그 뒤의 계산은 크게 의미 없을 정도로 숫자의 
향연이다. 입사 20주년 기념 인터뷰엔 손사래
를 치던 그녀. 후배들을 위함이라고 했더니 
어렵게 허락해 주었다. 
그리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0년 
전 딱 이맘때 ‘10주년’을 맞이한 관리자 인
터뷰시에 열정의 빛이 한가득이었던 
그녀와의 추억이 소환됐다. 

10년을 터울로 그녀의 인터뷰를 마치
고 돌아오는 길, 전반적인 안정감과 함
께 바른 기운을 잔뜩 충전받은 느낌이
다. 그녀와의 인터뷰를 날 것 그대로 
옮겨 본다. 



요즘 이슈인 밀레니얼 세대, Z세대를 비롯한  90년대생들입니다. 물론 
만나는 고객님 그리고 동료 직원도 그러하죠. 관리자들의 통과의례로 
생각할 수 있지만 조직관리의 난제가 있거든요. 
세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어요.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책
도 읽고 강연도 열심히 찾아 들었습니다. 세대를 인정하고, 기준을 제
시는 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. 흔히들 '나 때는 그
렇지 않았어?'라고 생각하잖아요.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. 그런데 요즘
엔 '그랬구나"로 한템포 쉬고 숨고르기를 합니다. 조금은 서툴지만 각
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방법대로 열심히 직무에 임하고 있는 것도 
보이더군요. 
귀도 눈도 마음도 열어 놓았습니다. 온 몸과 마음으로 마치 엄마와 같
은 심정으로 제가 좀더 일찍 경험한 부분은 알려주고 그들의 문화는 
인정하고 수용하다 보니 동화될 수 있었습니다. 관리자와 직원이 물
과 기름이 아니라 잘 어울릴 수 있게 되었어요. 온 몸으로 소통하는 거 
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나 때는 그렇지 않았어가 아니라 ‘그랬구나’ 라
고 한마디만 먼저 꺼내면 되는 겁니다. 

나를 키운 힘은 스마트한 고객님들이라고 하셨는데요.   
메디컬 스킨케어라는 표현도 익숙치 않았던 때 주치의의 제안에 따라 
치료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. 고객님들의 "잘 부
탁드려요"라는 말이 그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었죠. 그런데 지금은 정

보가 너무나 다양한 채널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고, 시술정보 공유도 
활발해지다 보니 더욱 신중하게 임하는 것 같아요. 분명 이러한 현상
들이 순기능도 있지만 '피부 가짜 뉴스'라든가 잘못된 정보들도 있기 
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게 제 임무입니
다. 단순히 고객님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스마트한 고객
에 상응하는 피부 전문가여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의 성장을 가장 
자극한 분들이 고객님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. 참 고마운 일인 거죠.

과장님에게 차앤박피부과는 어떤 의미일까요.
우스개 소리로 '차앤박쟁이'라는 말을 들어요. 에이~~ 그저 구성원일 
뿐인데 싶다가도 포털이나 SNS 채널내에서 지점을 막론하고 차앤박
피부과 병원에 대한 악성 글을 발견할 때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
하고 열심히 댓글을 달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면 어쩔 수 없나보다. 
생각 해요. 또 평소에는 일반 직장인처럼 있다가도 피부 관련 행사에 
초청받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면 차앤박피부과 일원으로써 누를 끼치
지 말아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죠. 옷 매무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
게 됩니다.  다른 나라 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. 딱 그 심정이
에요. 

가슴이 뛰는 삶, 현재 진행형인가요.
신촌 차앤박피부과는 내가 가장 나 다운 나, 내가 좋아하는 나로 성장
할 수 있게 하는 곳인 것 같아요. 한 회사에서 20년을 근무한다는 게 
요즘같은 세상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. 내 청춘, 내 삶 그리고 앞
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행로인거죠. 종종 제 아
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. 엄마는 병원에 있을 땐 잘 웃고 힘이 넘치면서 
집에서는 왜 그렇지 않냐고. 굉장히 쓴소리라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
사실 그래요. 제가 이 곳에만 있으면 살아 있는 듯한 느낌, 신촌 차앤
박을 찾는 고객님, 직원에게 뭐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여전히 
가슴을 뛰게 만드는 곳입니다.  

가슴이 뛰는 삶. 한동안 그녀의 SNS 프로필 소개글이었다.  그리고 여전
히 홍조 가득한 설렘을 간직하고 있는 현장파 그녀다. 그 기운을 지면으
로나마 느껴 보길 바란다. 이름하여 정숙정 표 바른 기운이다.  (끝)

20주년을 맞아 동료 직원들이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파티. 눈물을 결국 쏟아버린 정숙정 과장. 케익 위 미니어처는 
맞춤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. 그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. 그리고 참 멋진 동료들이다. 즐거운 피부 상상력이 실현
되는 곳 신촌차앤박 포에버!

20년 동안 이어지는 행운, 그 보석같은 동료직원들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다


